
제 2024 – 33호

가 정 통 신 문
전주한일고등학교  

誠實 ․ 勤勉誠實 ․ 勤勉誠實 ․ 勤勉

和合 ․ 奉仕和合 ․ 奉仕和合 ․ 奉仕

創造 ․ 開拓創造 ․ 開拓創造 ․ 開拓

h t t p : / / h a n ilg o .h s .k r
전 주 시  완 산 구  백 제 대 로  442
교 무 실  ☎ 0 63 - 2 74 - 2 16 2
행 정 실  ☎ 0 63 - 2 74 - 2 16 1

『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(녹음) 금지』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 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 평소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

협조에 감사드립니다. 본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

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 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

습니다. 이러한 보호자의 학교현장 불법녹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의 음성권 및 사

생활의 비밀·자유가 침해되고,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.

  최근 대법원의 판례(2020도1538)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

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‘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’한 것으로 

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의 몰래 녹음

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.’ 고 판시하였습니다. 

 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 ž 

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

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

 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

전자 장치(녹음기, 시계, 휴대폰 앱 등)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

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

 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

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http://hanilgo.h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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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통신비밀보호법

  ❍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
❍ 2024.1.11.  2020도1538 대법원 판결

 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

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,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

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

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

•제3조(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)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

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ž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

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.

•제4조(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) 제3

조의 규정에 위반하여,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

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

•제14조(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)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

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. 

•제19조(교육활동 침해행위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

라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

는 행위

•제20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)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

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


